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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6차 한-유럽연합(EU) 
에너지·환경·기후변화 작업반 회의」 개최
- 한-EU 그린파트너십 이행 점검 및 향후 협력 분야 논의 -

□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(Paola Pampaloni) 유럽
대외관계청(EEAS) 아시아·태평양 부실장과 2024년 10월 10일 「제6차 한
-EU 에너지·환경·기후변화 작업반 회의」를 공동으로 주재했다. 외교부에서 
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, 환경,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, 
한-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 

  ㅇ 동 작업반은 「한-EU 기본협력협정」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, 
청정에너지 전환,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
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되었다.

□ 금번 제6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, 순환경제, 생물다양성 
등 환경 보호,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 
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.

□ 에너지 관련,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의 1.5도 목표를 
달성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,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
절감, 글로벌 에너지 안보, 메탄 감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.

  ㅇ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와 최근 공식 출범한 CFE 글로벌 
작업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
명했다.



□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, 대기오염 대응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
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, 올해 개최되는 주요 
다자환경협약 회의*의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. 

   *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COP16),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

정부간협상위원회(INC-5)

  ㅇ 특히, 우리측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
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(INC-5)의 준비 현황을 설명하였으며, 동 
협약의 성안을 위해 EU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련, 한국과 EU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
(NDC) 이행 등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, 
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
총회(COP29)에서 의욕적인 2035 NDC 제출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
협력해 나가자고 했다. 

□ 한편, 한국과 EU 양측은 2023년 한-EU 정상회담 계기 출범한 한-EU 
그린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한바, 올해 상반기 동안 배출권거래제, 청정
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점을 평가하였으며, 추가 협력 분야를 
발굴하기 위해 향후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. 

□ 차기 제7차 회의는 EU측 주최로 내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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